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퉐팦

여자 쇼트트랙 500m 최민정의 꺋Road to Gold꺍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이다. 특히
1994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부터 2014소
치동계올림픽까지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여자쇼트트랙은 세계 최강

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노골드’도 2010밴쿠버동계
올림픽 한 번 뿐인데, 당시 3000m 계주에서 1위로 골인하
고도 제임스 휴이시(호주) 심판의 석연찮은 실격 판정에
눈물을 삼켰다. 그만큼 많은 견제를 받으면서도 최상위권
에서 밀려난 적이 없다.

그러나 500m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자대표팀이 올림
픽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정복하지 못한 종목이 바로
500m다. 남자대표팀 또한 릴레함메르올림픽 당시 채지훈
이 금메달을 따낸 뒤 우승과는 인연이 없다. 2018평창동계
올림픽 여자 500m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민정(20·연

세대)에게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빙
상경기연맹(ISU) 2016∼2017시즌 월드컵 4차대회와
2017∼2018시즌 월드컵 1차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며 경
쟁력을 입증했고, 이번 시즌 월드컵랭킹도 마리안 생젤라
(캐나다)에 이어 2위다. 10일 예선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
허하는 스피드를 자랑하며 올림픽신기록(42초870)을 작
성했다. 이는 예선에 참가한 32명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
이다.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리는 이 종목 본선은
최민정에게 또 다른 도전이다. 스스로도 이번 올림픽의 성
공을 위한 키워드를 ‘도전’으로 손꼽았다.

뀫조편성 집중분석
예선을 통과한 선수는 총 16명. 함께 출전한 심석희(21)

와 김아랑(23·이상 한국체대)이 예선 탈락한 터라 최민정
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다행히 취춘위(중국), 마르티나
발체피나(이탈리아), 페트라 야스자파티(헝가리)와 레이

스를 펼쳐야 하는 준준결승 4조 조편성은 나쁘지 않다. 예
선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낸 터라 가장 안쪽 코스(1번코스)
를 배정받은 것도 호재다. 교묘하게 손을 쓸 줄 아는 취춘
위의 반칙행위만 피하면 준결승 진출에는 큰 문제가 없다
는 관측이다.

상위 두 명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준준결승 4개 조를 들
여다보면 선수간의 실력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생젤라와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 야라 반 케르크호프(네덜란
드), 나탈리아 말리제브스카(폴란드)가 포진한 1조에선 생
젤라와 폰타나의 준결선행이 유력하다. 엘리스 크리스티
(영국), 킴 부탱(캐나다), 안드레아 케슬러(헝가리), 애나
자이델(독일)이 경합하는 2조에서도 크리스티와 부탱이 워
낙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 판커신, 한위통(이상 중국), 소
피아 프로스비르노바(러시아), 마메 바이니(미국)이 포진
한 3조는 판커신을 제외한 세 명이 2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
을 펼칠 전망이다. 최민정을 비롯해 생젤라와 폰타나, 크리

스티, 부탱, 판커신 등 6명 모두 우승후보라는 평가다.

뀫역시 변수는 중국
세 명이 준준결승에 오른 중국이 가장 큰 변수다. 조편성

상 판커신과 한위통, 취춘위 모두 준결승에 진출할 가능성
도 충분하다. 이 경우 최민정이 준결승에서 두 명 이상의 중
국 선수와 맞닥뜨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팀이
12일 강릉영동대 아이스링크에서 훈련한 가운데 현장에서
만난 안상미 MBC 해설위원은 “준결승 조편성이 관건”이
라며 “준결승에서 두 명 이상의 중국 선수를 만나면 그 중
한 명이 최민정을 노리고 스케이팅을 할 수 있다. 기록에 따
라 조편성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준준결승에서 잘 타는 것
도 중요하다. 결승에만 진출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위원은 훈련을 마친 최민정을
끌어안으며 격려하기도 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강릉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오늘 사상 첫 여자500m 금메달 도전

여자 쇼트트랙 500m에서 13일 한국 최초 금메달 사냥에 도전하는 최
민정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나 자신”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
다. 10일 열린 500m 예선에서 올림픽신기록을 작성하며 역주하고
있는 최민정. 강릉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조편성

위험한 꺋손꺍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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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통과 선수 모두 16명
준결승까진큰문제없을듯

중국 3명준결진출가능성
꺋반칙왕꺍 취춘위 손 조심을

컨디션 스피드 자신감 최고
스타트만잘하면 꺋따놓은금꺍


